메모리얼 데이
메모리얼 데이는 미국의 현충일입니다. 미국은 각 주마다  일자의 차이는 있으나 대부분 5월 30일에 기념행사를 거행합니다. 그러나 휴일은 5월의 마지막 월요일이 됩니다. 
원래는 1861-1865년에 발생한 남북전쟁의 전몰자를 추도하는  것이었으나 제1,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이 전쟁의 전사자도 포함하게 하였습니다. 1971년 국회를 통과하여 전국적인 기념일이 되었고 일명 데코레이션 데이(Decoration Day)라고도 합니다. 미국은 이날부터 연례적인 휴가철이 시작되고 여름을 알리는 신호일이기도 합니다.
다음은 워싱턴에 인접해 있는 알링턴국립묘지 이야기입니다. 이 묘지엔 오랫동안 내려오는 전통이 있다고 합니다. 그것은 메모리얼 데이 하루 전 날 각 묘지마다 정확히 묘비의 1 푸트(약 30㎝) 앞에 한 개씩 성조기를 꽂는다고 합니다. 현재 이 국립묘지에 안장된 사람은 대략 22만명이라고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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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그런데 올해는 그 전통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합니다. 그 이유는 많은 군인들이 이라크전쟁에 참가하고 있어 성조기를 꽂을 사람이 없기 때문이라고 합니다……
